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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렌탈케 는 28일 삼성전  랑데 

의류건 기 2종과 애 워  세 기 

1종(사진) 등 대  생활 전 렌털 상품을 

내 다.

의류건 기는  1화㎏, 16㎏ 용량으

 브리  히 펌프  방  적용됐

다. 전기 히터와 인버터 히 펌프를 같  

사용해 건 다  일정 온 에 달

면 전기 히터는 멈  인버터 히 펌프

 온 를 며 건 한다. 옷감 손상

을 줄  건  를 일 수 있다. 애

워  세 기는 19㎏ 대용량 다. 

세 세제와 연제를 미리 두면 세

량에 라 세제  동 투 되는 세제 

동 투  기능 등을 췄다.

정은 화8 월으  사용기간 동안 삼

성전  무상 

사후관리 비

스(AS)를 제공

한다. 렌털요

은 제품 종

류에 라 3만

~ 화 만 원 대  

제휴 신용카

를  적용 면 

최대 1만8000

원까  할인 을 수 있다. 

 김정은  기자  likesmile@hankyung.com 

중 기  전용 홈앤쇼핑의 최종삼 사

장(사진)  원들과의 적 적인 통

을 통한 감성경 에 나  있다. 원

들  즐거운 음으  일해  인 

중 기 과 홈쇼핑 용 들의 만

 진다는 판단에 다.

홈앤쇼핑은 건 한  만들기의 

나  한 음 공감 크(Tal입)  사

를 기 해 분기별  진 한다.  사

는 최 경 (독EO)와 원 간 의 

는 공감과 통의 장 을 련 기 위

한 취  기 됐다.

난 26일 음 열린 사는 총 2부

 나눠 분기별 인센티브 포상, 독EO 메

, 인문  명사 초청  등 다양

한 프 램으  성 다. 1부 독EO 

메  순 에 는 최 사장   경

표, 방향성, 운  현황 등을 공

며 성원과 공감대를 련

 통 다.

2부에 진 된 인문  명사초청 

은 원의 인성 양과 인문 적 

양 증대를 위해 련 다. 첫 

의 사  진  대중음 평론 를 

초청 다. 대중음 , 세대 통과 

기혁신 을 주제  문 를 통한 성

원 간의 통에 대해 설명 다. 

또 든 원  매주 요일 기

퇴근 는 스 일데 를 26일부터 

 있다.

홈앤쇼핑은 와 께 원  경

에  참 할 수 있는 기 를 대

해 나  있다. 를 위해 성

원 율 협의체인 평 원협의체(도lu척 

도oa작처) 를 성해 운  있다. 

협의체는 경 현황 공  및 무제

 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

 원의 리를 경  활동에 반

한다. 또 오프라인 건의 널인 독EO 

크 를 둬 내부 원의 장 내 애

사항과 협 사 등 외부 의 불공정

사항을 명으  청취  있다. 사내 

총 22곳에 설 돼 2주 간 으  의견

을 수, 독EO에게  보 한 뒤 

선한다.

최 사장은 앞으  다양한 통

널을 련해 원의 리에 귀기울

 일 기 좋은 일터  만 는 데 적

 앞장설 계 라  말 다.

 김진수  기자  true@hankyung.com 

 대웅제 의 체  보툴리눔 신 나보

(사진)의 럽 진출에 청신호  켜졌다.

대웅제 은 난 26일 럽의 품청

(EMA) 산  물사용 문위원 (독HMP)

부터 나보 에 대해 허 승인 권  의견

을 다  다. 나보 는 대웅제

 201화년 내에 출 한 보툴리눔 신 제

제  일명 보 스  알 져 있다.

 대웅제 은 미간 주름 적응증으  나

보 의 허 를 신청 다.

대웅제 은 독HMP의 번 권   상

반기에 최종 허  날 것으  예상  있

다. 독HMP는 의 품의 효성과 안전성 

등 과 적 평  결과를 탕으  허  

부를 논의해 럽연 (E채) 집 위원 에 

의견을 제 는 기 다. 독HMP의 권 일

부터 3 월 내 집 위원  판매허

 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.

집 위원  최종 허  결정을 내리면 

나보 는 E채 내 28  와 럽경제

(EEA)의 노르웨 , 슬란 , 리히

텐슈 인 3  등 럽의 총 31 에  

판매할 수 있다. 게 되면 제  선진 

장인 미 에  럽까  진출할 수 있

게 된다. 

난 2월에는 산 보툴리눔 신 제품 

중 최초  미  품의 (유DA)의 허

를 다. 미 과 럽은 전 세계 보툴

리눔 신 장의 70형 상을 차  있

다. 미 에 는 주보, 럽에 는 누

라는 름으  파 너사인 에볼루스

 판매할 예정 다.

전승호 대웅제  사장은 독HMP의 허

승인 권 는 나보 의 글 벌 대규  

상에  인된 수한 품질과 안전성, 

효성을 재 증 은 결과 라며 나보

의 럽 진출은 글 벌 브랜  나보

의 위상을 한층 더 는 계기  될 

것 라  말 다.

대웅제 은 다음달 미 에  나보

를 출   경쟁 을 앞세워 장

을 공략한다는 전략 다. 계는 장

율 1위인 엘러간의 보 스보다  30형 

은 에 판매될 것으  예상  있

다. 출  후 공 적인 할인 케팅  펼

칠 계 다. 미 과 럽 장 수출을 위

해 연간 확00만 알(병) 규 의 보툴리

눔 신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  

다. 전예진  기자  ace@hankyung.com 

중소기업·바이오

최종삼 홈앤쇼핑 사장의 ‘감성 리더십’

레미콘업계 “품질혁신으로 위기 돌파”

건조기·세 기 등 대형 생활가전 렌털 확대

대웅제약 나보 탁 유럽허가 임박
국산 첫 美·유럽 동시진출

미콘 계  건설경기 침체 에 품질 

관리  위기 에 나선다.

한 미콘공 협동 연 (

장 웅·사진)와 한 미콘공 협

( 장 정진 )는 난 26일 울 

의  중 기 중 관에  전  

미콘 체 원 6확0  명을 대상으  

미콘 품질관리  교 을 최

다.

들은 교

에 앞  미콘 생산 

때 기본과 원 을 준

수  품질을 최

선으  겠다는 품

질혁신 실천 결의문

을 다.

기술표준원은 미콘 품질 관리 

정 방향을 설명 다. 또 인증기관인 

한 표준협 에 는  불만  생

던 사례를 중심으  건설산 에  

미콘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다. 

LH(한 주택공사)의 미콘 공장 

검 절차와 품질관리 매뉴얼에 대한 교

 졌다.

웅 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양

질의 골재 부  등으  계  위기에 

해 있다 며 번 교 을 통해 

들  미콘 품질 경쟁 을 향상

 들  제품을 안심  사용할 

수 있  더  힘쓸 것으  기대한다

 말 다. 김진수  기자  true@hankyung.com 

웬만한 집 주방 한 을 뒤져보면 나오

는 게 나 있다. 수제 요거  제 기다. 

사 먹는 것보다 경제적인 데다 설탕 등을 

 않  건 에  더 낫기 때문에 린

를 는 집에선 나쯤 비  

있다. 러나 몇 번 사용해보  주방 한

쪽에 게 되는 건 사용  불편

기 때문 다.  

황윤택 요 르  대표   런 

불편을 었다. 1.8L짜리 큰 통

을 통째  열해 요거 를 만들 수는 

을까.  13년 경  증권사 애널리스

의 런 궁 증  병 뚜껑을 뚫은 

리에 수 관용 리히터를 꽂는 방

의 요거 제 기를 게 는 

계기  됐다.

요 르 의 요거플러스는 2013

년 울 민 명공 전 최 수상을 수

상 다.

○우유통째로 요거트 만들 수 있어
떠먹는 요거  만들 는 원리는 간

단 다. 불 리스 같은 산균  포

된 요 르 를 에  산균  

증 기 좋은 온  맞춰주는 것

다. 산균  증 면  당을 먹  

분해한 결과   요거 다. 요거플

러스는  긴 대기  생긴 제품을 1.8L

나 2.3L짜리 통에 꽂  8 간만 기

다리면 요거 를 만들 수 있다.

다른 제품에 비해 요거 를 만들기 쉽

 보관과 세  간편 다는  최대 

장 다. 황 대표는  요거플러스는 

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통에  맞

 만들었기 때문에 꽂기만 면 된다

 설명 다.

2016년 법인을 설립 만 첫 제품

은 2017년 확월에  나왔다. 간단한 제품

 보 만  과정에선 절

 많 다. 장 큰 문제는 온  제

다. 8 간 내내 화2  기기를 돌리면 단

질  버  제품에 눌 붙었다. 계

절에 라 외부 온  변  있을 때

다 제품의 맛  달라졌다. 황 대표는 

 느 정  효되는  전에 

열량을  떨 뜨 주는 방법을 안

다 며 계절에 라 외부 온  변해  

일정한 맛을 내  제품을 만들었다

 말 다.

○ 요거트 기기 전문 회사로 성장할 것
 사정 때문에 난해에는 제품을 많

 제  못 다. 난해는 사 홈페

와 버 등 온라인을 통해 1확00

량 팔 다. 은 8만9확00원.

황 대표는 해부터 본 적으  제품 

제 와 케팅에 뛰 들  7000  상 

판매 는 게 표 라며 해 요거플러

스 단일 품 만으  확 원 수준의 매출

을 낼 것으  예상한다  말 다.

장기적으 는 요거   전문 사

 사 을 장할 계 다. 해는 은 

팩에 꽂  사무실에  손쉽게 요

거 를 만들  먹을 수 있는 기기를 내

을 계 다. 황 대표는 30인용 상 요

거 를 만들 수 있는 용 기기   

중 라  다.

해외 진출을 위해 미 에 제품 허  

등 다. 황 대표는 미  장에  

 요거플러스만큼 간편한 요거  제

기  다 며 스 등 크라  펀딩 사

를 통해 미 에 진출한 뒤 중 , 일

본 등 해외  판 를 장할 계 라  

말 다. 심성미  기자  smshim@hankyung.com 

한 음공간토크 등 소통 강화

매주 금요일 조기퇴근 문화 구축

품질관리 책임자교  개최

현대렌탈케어

우 통에 가열 대 꽂는 방식

美 특허출원으로 해외 진출

 럽의약품청 CHMP 승인 권고

올 상반기 중 최종 허가 예상

황윤택 이지요 르트 대표가 28일 서울 송파  사무실에서 요거트 제조기인 요거플러스의 장점
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  심성미 기자

이지요구르트 ‘요거플러스’

애널출신 CEO의 역발상   “우유통째  요거트 만들   없나”

○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일
(sjlee@hankyung.com)로 신청받습
니다. 한 경제신문 홈페이지(event.
hankyung.com)를 참조하세요.

이지요구르트
설립 2016년 3월
위치 서울 송파구
제품 요거플러스

징
우유통에 발열체를 꽂아 
발효시키는 요거  제조기

뉴스카페

<보툴리눔 톡신 제제>


